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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강동진 (044-203-2411)

문화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인호 (044-203-2412)

윤석열 정부, 한류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
- ’23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 9,743억 원 편성, 콘텐츠 매출액

약 153조 원, 일자리 약 68만 개, 수출액 약 166억 달러 달성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을 9,74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3년도 문체부 예산 6조 7,0

76억 원의 14.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윤석열 정부의 콘텐츠 분야 국정

과제는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한류(케이) 콘텐츠 기반 조성, ② 한류(케이) 콘텐츠 대표 분야 집중 육성, 

③ 한류(케이) 콘텐츠 매력 발산, ④ 한류(케이) 콘텐츠 신시장 개척 등 

4가지 실천전략과 14개 세부과제를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다.(따로 붙임 1 참조)

  이를 통해 2023년도에 콘텐츠 매출액 약 153조 원(2021년 약 136조 원), 

콘텐츠 일자리 약 68만 개(2021년 약 65만 개), 콘텐츠 수출액 약 166억 

달러(2021년 약 136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 번째 실천과제인 ‘한류(케이) 콘텐츠 기반 조성’에는 예산안 2,272억 원을 

편성하고, 대표 사업인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권

(IP) 보유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콘텐츠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한 작품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금을 

확대(2,200억 원, 812억 증가)하고 대출이자의 일부(2.5%p)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확대(40억 원, 20억 증가)해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돕는다.

  두 번째 실천과제인 ‘한류(케이) 콘텐츠 대표 분야 집중 육성’에는 예산안 

1,882억 원을 편성해 케이팝과 게임, 영화, 웹툰, 드라마 등을 집중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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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팝의 세계 음악시장 선도를 위해 케이팝 중소기획사와 독립(인디)음악 등 

대중음악 해외 진출 지원(45억 원, 신규), 실감 공연기술과 각종 음악 지

식재산권(IP)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공연콘텐츠 개발 지원사업(55억 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한다.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게임사․산업종사자․이용자에 대한 대상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게임 기획 지원(50개사, 50억 원, 신규), 다년도 게임 

제작 지원(30개 과제, 90억 원, 신규), 장애인 이스포츠대회(5억 원, 신규)를 

신설하고 게임 이해하기 교육 인원도 기존 4만 5천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

(49억 원, 22억 원 증가)할 예정이다.

  

  세계 영화산업의 주류로 우뚝 선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117억 원, 37억 증가)과 함께, 

개봉실적과 연동해 기획개발비를 지원하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확대(28억 원, 14억 증가)한다. 영화산업 지원의 근간이 되는 영화발전

기금의 재원을 확충(800억 원)해 안정적 기금 운용 기반도 마련한다.

  웹툰 분야에서도 창작자와 업계 모두가 자유롭게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25억 원, 10억 증), 웹툰산업 채용박람회(10억 원, 

신규), 벤처기업 육성(15억 원, 신규) 등 인재 발굴과 기업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웹툰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근 3년간(’17년~’20년) 수출액이 연평균 24.1% 성장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을 대폭 확대(총 1,228억 원, 767억 증가)한다. 특히,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식재산권(IP)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작사를 위해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사업(100억 원, 신규)을 

새롭게 반영했다. 

  세 번째 실천과제인 ‘한류(케이) 콘텐츠 매력 확산’에는 예산안 713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의 수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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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등 해외거점을 기존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102억 원, 45억 증)하고,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 기업 간 거래(B2B) 중심 한류시장 조성 행사 등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80억 원, 40억 증) 등을 강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네 번째 실천과제인 ‘한류(케이) 콘텐츠 신시장 개척’에는 예산안 1,255억 

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대상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100억 원, 17억 

증가)하는 한편, 실감콘텐츠 국제 행사(40억 원, 20억 증가)를 개최해 

우수한 콘텐츠를 세계무대에 소개하고 한류의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지출 효율화와 구조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 2023년 콘텐츠 분야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화·대중음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을 종료(△612억 원)했으며, ② 현장 수요에 맞는 효율적·

체계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유사 사업을 통합(△86억 원)하는 한편 

콘텐츠와 기술 모두에 능한 융·복합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사업을 대폭 증액(67억 원, 65억 원 증가)한다.

따로 붙임 1. 콘텐츠 분야 비전 및 2023년도 세부과제 추진계획

          2.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콘텐츠 분야)

          3. 콘텐츠 분야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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